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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대여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.

- 에너지신산업 분야 『태양광 대여사업』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개최 -

- 현재 280 가구 설치계약이 완료, 순조로운 진행 중 - 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7. 29. (화)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

너지센터와 5개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‘태양광 대여사업 협력협약서’를

체결했다고 밝힘. (08:00 서울 매리어트호텔,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)

ㅇ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솔라E&S, SEIB(S-에너지 자회사), LG전자, 한

빛EDS,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

-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대여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

지생산인증서(REP)의 발급과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고,

* REP(Renewable Energy Point) :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(MWh

기준)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

* 대여사업자는 REP판매(216원/kWh으로 월 약 65천원 수준)와 가정이 지불

하는 대여료(월 최대 70만원) 수익으로 초기설치비 회수

- 대여사업자는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, 사후관리를 성실히

수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함.

□ 협약식에 이어서 ‘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’ 가

개최됨.

ㅇ 회의에서 태양광대여사업이 사업자 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

하는 가정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

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밝히면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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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(월전기료 101천원)는 설치 후 7년까지는

월평균 21천원, 8∼15년간에는 월 56천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

- 태양광 대여사업이 미국처럼 크게 성장해 ‘17년까지 약 1만 가구

까지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하고, 양질의 시공과 사후관리

(A/S)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.

* 미국은 ’12년 기준으로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약 60%가 대여를 통해 설치

(수출입은행 ’12년)

- 또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

신규 창출해 준 것으로,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새로운

(新)사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를 건의함.

ㅇ 김준동 실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7. 18. 발표된 6개 에너지 신

(新)산업*의 대표 사업으로

* 전력수요관리사업,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, 에너지자립섬 사업, 태양광

대여사업,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, 화력발전 온배수열활용사업

- 그 동안 정부 주도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

모델로 전환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,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

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함.

□ 한편 올해 6월 하순 이후 본격화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7. 22. 기준

으로 280여건의 계약을 완료했고, 약 380건이 계약 협의중인 것으로

잠정 집계되어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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